
보 도 설 명 자 료
(’21. 07. 13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위해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에

따른 수요전망을 바탕으로 장기 도입계약을 추진중에 있음
(7.13일자 매일경제, “LNG 장기계약 속속 만료…3년후 수급 비상”에
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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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산업부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위해 2년마다 장기 천연가스

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장기 도입계약을 추진하고 있음

◇ ‘24년 장기계약 종료에 따른 도입 필요물량에 대해 이미 다양한

공급사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협의가 마무리되면 공개할 예정

◇ 7.13일자 매일경제의 <LNG 장기계약 속속 만료…3년후 수급 비상>
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보도내용 (매일경제, 7.13)

□ 현재 우리나라 LNG 장기계약 물량 중 ‘24년에 900만톤 수준의 계약이

만료됨에 따라 정부는 서둘러 카타르와 장기 도입계약을 체결

ㅇ 금번 카타르 신규 LNG 장기계약 물량 등을 감안하더라도 600만톤
이상의 신규 물량 추가 확보 필요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산업부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위해 2년마다 ’장기 천연가스
수급계획‘을 수립하여 이를 근거로 수급 필요성과 가격 적정성 등을

고려하여 천연가스를 도입하고 있음



ㅇ 이에, 필요물량의 최소 70% 이상은 중‧장기계약을 통해 확보하고

있으며, 나머지 물량은 현물구매 등을 통해 이상기온 등과 같은

단기적인 수요 변동에 대응하고 있음

   * 가스공사 계약형태별 도입(’20) : 중장기계약 83.4%(2,664만톤), 단기・현물 16.5%(528만톤)

□ 보도내용과 같이 ‘24년에 연간 약 900만톤의 장기계약이 종료된다는

단편적인 사실만으로 가스수급 공백이 온다는 주장은 근거가 매우

부족함

① 장기계약은 통상 실제 공급의 2~3년 이전에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

인 바, ’25년 신규 물량 확보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

   * 과거 가스공사가 호주, 카타르와 체결한 일부 장기계약은 공급연도 직전 연도에 

체결한 사례도 있으며, 금년 카타르와 신규 장기계약을 체결한 중국, 대만은 ‘22년

부터 공급받을 예정임

② 이에 가스공사는 ’제13차(’18년 발표), 제14차(‘21년 발표) 장기 천연
가스 수급계획’상 수요전망을 바탕으로, 이미 다양한 공급사들과

긴밀하게 장기계약건을 협의하고 있음

- 동 계약조건이 합의되는 대로 대외발표할 예정임

③ 한편, 과거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했던 기간에도 장기계약 체결은

차질없이 진행된 바 있음

   * (예시) 국내 천연가스 수요 : (’09) 2517만톤 → (‘18) 4434만톤 (10년간 76% 증가)

→ 동 기간내 장기계약 총 6건 체결(연간 약 총 1400만톤 분량)

□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이같은 안정적인 장기계약 체결을 통해, 천연

가스 가격의 단기적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리스크도 효과적

으로 관리하고 있음

※ 문의: 김 진 가스산업과장(044-203-5230) / 서성민 사무관(044-203-5232)


